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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금융진흥원 '제9회 부산 금융중심지 포
럼'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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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39층 한국예탁결제원 대회의실에서 열
린 '제9회 부산 금융중심지 포럼' 참석자들이 향후 발전 방안 등을 적극 논의하고
있다.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국제금융진흥원(원장 이명호)은 17일 오후 2~5시 문현동 부산
국제금융센터(BIFC) 39층 한국예탁결제원 대회의실에서 '부산의 해양금융 및 디지
털금융의 해외 선진사례분석을 통한 부산금융중심지의 발전방안 모색'이라는 주제
로 '제9회 부산 금융중심지 포럼'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산을 명실상부한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 과제를
재정립하고 체계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행정·감독기관과 각계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주제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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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이기환·윤희성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는 해양금융시장의 현
황을 소개하고 해양금융의 관점에서 부산금융중심지의 과제 해운기업과 금융기관
유치, 스타트업 육성, 탈규제 푸시(Push), 인센티브 개발, 융복합인재양성 등 발전 방
안을 제안했다.

이어 김홍배 동서대학교 교수가 주제 발표자로 나서 "선진국 블록체인 분산원장에
기반한 기반한 전통금융자산의 자본시장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부산은 디지털 자
산거래소를 이에 맞춰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장우 부산대학교 교수는 "금융시장과 금융자산의 디
지털화는 불가피한 혁신의 과정인 만큼 뒤처지면 커다란 대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투명하고 완결성이 높고, 효율적이며 투자자보호에 효과적인 규제를
도입해 한국이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이명호 원장은 "그동안 금융중심지 정책을 되돌아보고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지역 현안을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한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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